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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lassifying the level and accuracy 

of the meta-cognitive level of students and dental hygiene, and to understand the impact on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and accordingly, it is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learning 

strategie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328 dental hygiene students in 3 

colleges in Gyeonggi-do and Chungnam. Data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Scheffe‘s post-hoc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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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Meta-cognitive level of the subject was on average 4.43 points and problem solving 

level was lower at 2.82 poin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the major 

motives meta-cognitive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p<0.05).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the sub-areas of 

the level of problem solv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p>0.05).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meta-cognitive level of the 

subjects(p>0.05).

Conclusions : The finding of the study showed that meta-percep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re lower the level of problem-solving that is compared to meta-cognition. It is suggested that  

 development of a variety of learning methods for improving meta-cognitive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required in dental hygiene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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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급변하는 정보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

에 맞게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개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치과분야 역시 단순하고 반복적인 상황에서 복합적이

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1).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의 주요 인력으로서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증진을 

위한 임상술식가이며, 구강보건교육자, 치과의사의 진료협

조자로서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료기술전문가이다2).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복합적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료보조 업무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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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의 상태를 바꾸기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요구된

다. 치위생교육의 목적은 치과의료 관련분야의 전문인을 양

성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치위생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강의실에

서 학습한 지식을 실제로 임상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치위생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문제해

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problem based learning과 같은 교수

학습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3)
. 최와 김4)은 문제해결능력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간 차이를 인식하여 신속하

게 해결하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필요

하다. 메타인지(Meta-cognition)는 지능,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 인간의 고등 정신 작용인 문제 해결 과정과 학업성취

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5)
. Baker와 Brown

6)은 메타인지

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지적 지식을 파악하고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강 등7)은 조절학습과 

문제해결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과제에 대한 적절한 선택과 

문제해결 방안의 수립, 수행과정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조절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ilfe 등8)은 학습부진아와 정상아의 

메타인지와 문제해결능력을 비교하였는데 메타인지는 인지

능력과 비례하며 문제해결능력은 메타인지와 상관성이 있어 

학습부진아들이 정상아에 비하여 메타인지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능력도 낮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결과에

서 메타인지수준은 문제해결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메타인지와 관련된 보고로는 김9)은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장 등10)은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서 협력학습이 

메타인지수준에 따라 문제해결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유 등1)이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정과 황11)은 

치과위생사의 실제적인 임상상황에서의 문제해결과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중심학습의 패키지개

발에 관해 보고하였으며, 김12)은 학습태도는 학습평가를 중

심으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치위생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메타인지수준 연구에 비

해 치위생과 학생 대상의 연구는 문제해결과 문제중심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메타인지수준과 문제해결능력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메타인지수준의 정도와 

문제해결능력을 파악하여 치위생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습전

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권 지역의 치위생과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방법으

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직접방문을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 기입방

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334부 중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6부를 제외한 328명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메타인지에 대한 척도는 Printrich와 Degroot13)이 

개발한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stionnare를 기본으

로 메타인지에 해당하는 문항만으로 우14)가 재구성하고 신뢰

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메타인

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우14)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7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4였다.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이15)가 개발한 문제해결

과정 검사지를 박과 우1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측정도구는 문제의 발견 5문항, 문제의 정의 6문항, 문제

의 해결책 고안 4문항, 해결책의 실행 5문항, 문제 해결의 

검토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과 우

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9였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88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메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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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lassification N(%)

Age 19-20

21-22

23-24

more than 25 

109(33.2)

165(50.3)

29(8.8)

25(7.6)

Grade 1

2

3

116(35.4)

171(52.1)

41(12.5)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t

Etc

Non-religion

94(28.7)

23(7.0)

20(6.1)

2(0.6)

189(57.6)

Satisfaction in

 education

Good

So so

Not good

92(28.0)

197(60.1)

39(11.9)

Motivation

for application

More job opportunity

Want to dental hygienist

Encourage the parents and teacher

High school grades

Information via mass media

Etc

173(52.7)

77(23.5)

47(14.3)

22(6.7)

5(1.5)

4(1.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28)

Division Mean±SD Range
Meta-cognition 4.43±0.76 1.00-7.00

Problem solving 2.82±0.54 1.00-5.00

Finding problems 2.96±0.65 1.00-5.00

Defining problems 2.77±0.68 1.00-5.00

Developing problems 2.85±0.69 1.00-5.00

Applying solutions 2.79±0.62 1.00-5.00

Evaluating 2.73±0.75 1.00-5.00

Table 2. The status of meta-cognition by problem 
solving                                     (N=328)

지수준과 문제해결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메타인지수준과 문제해결능력과의 평균비교는 일원배치분산

분석(one-way ANOVA)과 Scheffe’s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1학년이 35.4%, 2학년이 52.1%, 3학년이 12.5%였다. 

치위생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잘 되어서가 52.7%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치위생사가 되고 싶어서가 23.5%로 높았다. 대

상자의 60%가 학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2. 메타인지수준과 문제해결 능력 수준

메타인지수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메타인지수준의 평균은 4.43±0.76이었으

며, 문제해결능력의 총점 평균은 2.82±0.54이었다. 하위영역 

중 문제의 발견이 2.96±0.6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제의 해결책 고안이 2.85±0.69점으로 높은 반면 문제의 

정의와 해결책 검토 2.77±0.68점과 2.73±0.75점으로 낮았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수준과 문제
해결능력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수준과 문제해결능력은 정도

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메타인지수준은 치

위생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학업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는데, 학업에 만족하는 학생은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메타인지수준이 높았다(F=10.42, p= .000). 그러나 문제해결능

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4. 메타인지수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메타인지수준의 평균점수인 4.43점을 기준으로 상위 30%, 

하위 30%. 가운데 40%를 중간집단으로 설정하여 메타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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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lassification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Mean±SD F(p)   Mean±SD F(p)

Age

19-20

21-22

23-24

more than 25 

4.42±0.75

4.39±0.73

4.46±0.74

4.74±0.74

1.65

(.178)

2.80±0.51

2.81±0.57

2.79±0.49

2.94±0.53

0.53

(.665)

Grade

1

2

3

4.43±0.76

4.41±0.77

4.55±0.69

0.57

(.565)

2.81±0.46

2.81±0.56

2.84±0.65

0.05

(.954)

Motivation

for

application

More job opportunity

Want to dental

hygienist

Encourage the

parents and teacher

High school grades

Information via mass media

Etc

4.47±0.76

4.66±0.70

4.08±0.81

4.13±0.59

4.59±0.32

4.16±0.16

4.49

(.001)***

2.83±0.53

2.83±0.49

2.80±0.58

2.72±0.74

2.89±0.27

2.56±0.53

0.37

(.870)

Satisfaction in

education

Good

So so

Not good

4.70±0.77a

4.37±0.71b

4.11±0.77bc

10.42

(.000)***

2.82±0.51

2.82±0.54

2.80±0.62

0.02

(.979)

***p<0.001

Note: one-way ANOVA; Satisfaction in education: a>b, b=c(p<0.05) - post hoc Scheffe’s test.

Table 3. The status of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Meta-cognition

Superior(n=98) Middle(n=132) Inferior(n=98) F(p)

Problem solving 2.87±0.51 2.83±0.52 2.75±0.58 1.18( .309)

Finding problems 3.05±0.59 2.93±0.68 2.90±0.67 1.55( .213)

Defining problems 2.80±0.67 2.77±0.67 2.72±0.72 0.33( .717)

Developing problems 2.91±0.73 2.88±0.60 2.80±0.75 0.60( .547)

Applying solutions 2.82±0.59 2.79±0.63 2.76±0.64 0.22( .800)

Evaluating 2.82±0.74 2.76±0.71 2.61±0.81 2.10( .124)

Table 4. The status of  problem solving by meta-cognition

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차이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메타

인지수준이 상위인 집단과 중위, 하위집단에 따라 문제해결

능력 총점 평균과 모든 하부영역 평균값은 상위집단이 높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총괄 및 고안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

회가 요구하는 자질도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은 전문직인 치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

등정신능력 영역에는 문제해결능력,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자기주도학습력, 정보 분석력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수준과 문제해결능력을 다루었다. 

자신의 인지에 대한 점검, 반성, 조절, 통제하는 사고과정을 

메타인지(meta cognition)라고 하였으며17)
, Steven과 Yussen

18)

은 자신의 사고내용과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 활동이

며 인지라고 정의하고 이는 문제해결과정을 계획, 수행, 평가, 

수정하는 기능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언급하였다. 채19)는 

문제중심 학습 평가에서 학생 자신의 인식과정에서 결과를 

총괄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였다. 문제해

결능력은 주어진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한 후 단계를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결과 메타인지수준은 1-7점 범주 안에서 4.43점이었으

며 문제해결능력은 1-5점 범주 안에서 2.82점이었다. 이는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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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간호대학생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9,20)
.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수준과 문제해결능력에서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메타인

지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1-23)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

다. 반면에 김9)은 연령에 따른 메타인지수준이 유의한 차이

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논문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른 결과가 보고되는 요인은 전공분야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각 학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추가 연구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 치위생과 학생의 메타인지수준은 지원동기와 

전공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분석결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4.70으로 보통

인 학생 4.37보다 높은 메타인지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공학

문에 대한 긍지와 만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태도에 

의한 인지활동의 차이점으로 여겨진다. 문제해결능력의 경

우 유 등1)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학년, 성적 및 전공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결과

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 원인은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의 문제 

확인, 가설설정 및 전공과의 연관성 차이점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차후 도구의 수정 보안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집단을 상위, 중위,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메타인

지수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각 집단

의 평균은 상위집단 2.87, 중위집단 2.83, 하위집단 2.75로 

상위집단이 높은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의 발견 평균은 상위집단 3.05, 중위집단 2.93, 

하위집단 2.75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문제의 정의 평균

은 각각 2.80, 2.77, 2.72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치위

생 교육에 있어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치위생과 

학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능력을 강화, 개선시

키는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 방안으로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소그룹별 토의 및 피드백과 활동발표를 

통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인식력을 높여 적절한 해결안

을 도출하는 협력학습법5,10)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문제해결 

기술을 설명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문제의 이해나 

해결 활동과정인 문제중심학습(PBL)
3,7,11)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설계하여 실제적인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제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는 진료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검증하지 

못한 점과 연구대상자가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의 메타인지와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해결과 연관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별, 출신고교, 학업성적, 거

주지, 임상실습 만족도 등 다양한 요인의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다른 영역의 자기주도학습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의 후속 연구와 치위생과 전문성을 고려한 문제해결과정 검사

지의 문항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한 학습경험 설계와 교수방법의 전

략을 개발하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5부터 6월까지 치위생과 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메타인지수준과 문제해결수준을 파악하여 전공 학

습전략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실시하였으며, SPSS WIN 12.0 프로그

램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메타인지수준은 평균 4.43점이었으며 문제해

결수준은 2.82점으로 문제해결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치

를 보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수준은 지원동기

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수준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4. 대상자의 메타인지수준과 문제해결능력 간에는 상관성

이 없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위생과 학생의 메타인지에 

비해 문제해결수준은 낮으므로 치위생학 교육과정에 메타인

지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법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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